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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공장군공파(保功將軍公派)
         
계산 啓山, 10세, 보공장군공파 중시조, 5세 계룡의 현손(玄孫),
보공장군(保功將軍), 配손씨(孫氏)父영상(領相)간(侃). 묘 승화산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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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시랑평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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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州牧使派성주목사공파/南海縣令派남해현령공파/(全州)判官公판관공파/進
士公派진사공파/司評公派사평공파/判尹公派판윤공파/昭威將軍公派소위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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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龍(계룡)
令同正
영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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郞將(낭장)
세 종 2 3 년
1441년生

1
仁亨인형
主簿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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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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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績(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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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 聖洛, 25세. 
1934년갑술(甲戌)생, 오도(五道)신문사 경영, 남북일보사 회장, 대종회 고문

용섭 龍燮, 26세.
자 두섭(斗燮), 1905년고종(高宗)을사(乙巳)생, 족보에 ‘천성온후명석충효지극월남시증조고비
조고비신위렬조가첩휴대(天性溫厚明晳忠孝至極越南時曾祖考妣祖考妣神位列祖家牒携帶)’ 라 
기록되어있다. 풀이해보면, 천성이 따뜻하고 두텁고 명석하고 충효가 지극하여 월남 시에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의 신위와 여러 조상의 가첩을 휴대하였다.

재선 在善, 27세. 
용섭(龍燮)의 아들, 교육자, 농학박사, 한국곤충학회장. 호 송정(松庭), 1926년병인(丙寅) 정
주생, 서울대학교농대졸,  미국미네소타대학교농학박사, 한국곤충학회장, 식물보호학회장, 농
수산부정책자문위원, 서울대농대교수, 관정동물학상(觀庭動物學賞), 녹색혁명장려상, 국민훈
장목단장(國民勳章牧丹章)

보공장군(保功將軍): 조선시대 무관(武官)으로 종3품 하계(下階)의 품계. 절충장군(折衝將
軍: 정3품 당상관 품계)과 어모장군(禦侮將軍: 정3품 당하관 품계) 보다 낮은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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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敬媛, 28세, 1962년임인(壬寅)생, 화가, 이화여대미대졸, 재선(在善) 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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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 相允, 25세. 고려대 초대 총장, 소설가, 독립운동가, 3.1운동 적극 참여 
해방 이후 경성대학 예과과장, 고려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이다. 다른 이름으
로 소성(小星), 집중(執中), 기당(幾堂) 등이 있다. 1893년(고종 30) 6월 14일 출생했으며 사
망 연도는 1950년이다. 1893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했다. 1908년 정주군 부호육영학교
(鳧湖育英學校) 졸업, 1909년 평양 대성학교에 입학했으나 폐교가 되어 경성 보성학교로 전
학, 1913년 졸업했다. 1914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입학해 1918년 졸업했다. 일
본 유학 중 조선유학생학우회 기관지 『학지광』에 여러 편의 글을 기고했으며, 1917년 4월
에는 『학지광』의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았다. 1918년 일본 유학생 단체 조선학회 조직에 
참여하고 간사를 맡았다. 대학 졸업 후 귀국해 1918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3・1운동 당시 48인으로 피검되었으나 1920년 10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1921년 중앙고등
보통학교 교장에 취임했으며, 1922년 11월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 조직에 참여했다. 1924
년 8월 조선여자강습회 조직, 1925년 3월 경성교육회 평의원, 이해 7월 조선체육회 위원에 
선임되었다. 1929년 2월 재단법인 중앙학원 이사에, 1932년 5월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으
로 재취임했다. 1934년 2월 과학데이 실행위원회 실행위원, 3월 조선물산장려회 이사, 5월 
선전부 이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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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 주최 시국인식 강화를 위한 제2차 시국순회강연회 연사, 국민정
신총동원조선연맹의 비상시 국민생활개선위원회 제2부 위원에 선임되었다. 1939년 4월 국
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 조선유도연합회 평의원, 1941년 녹기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1941년 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친일단체 활동과 강연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에 많은 친일 글을 기고해 전쟁협력을 강조했다. 해방 후 1945년 10월 경성대학 예과과장
에 임명되었고, 1946년 2월 보성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보성전문학교가 고려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초대총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다. 저서로는 『한국유학사(韓國儒
學史)』 등이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친일인명사전』3(민족문제연구소, 2009)/『한국사』21·22 (국사편찬위원회, 1981)/『중외일보』(1929.2.18.)/
『동아일보』(1920.4 .6 . · 1922.11.30 . ·1924 .8 .1 ·1925.7 .4 ·1934 .3 .8 ·4 .27 ·5 .11 ·1938.11 .1 )/『매일신보』
(1919.8.3·7.8·7.9·7.16·1934.3.11)/『대한민국인사록』/『조선인사흥신록』
관련 미디어 : (4) 현상윤/소성의 만필 / 현상윤 광야 / 현상윤 다음 슬라이드이전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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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圭燮, 26세.
상윤의 장남, 1911년신해(辛亥)생, 법학사(法學士) 

재경 在慶, 27세. 
상윤의 손자, 1935년을해(乙亥)생, 서울공대졸, 미국베리아대리하이대졸, 이학박사,경희대학
교수

평양 재북 인사릉 현상윤 묘지 고려대학교 교정에 있는 현상윤  총장 흉상



- 7 -

원석 沅錫, 28세.
상윤의 증손자, 1966년생, 서울대의대졸, 의학박사(醫學博士)

인섭 寅燮, 26세.
상윤의 차남, 1914년갑인(甲寅)생, 경성제대 의학부 졸업, 이화여대 교수, 숙명여대 이사장

재천 在天, 27세. 
상윤의 손자, 인섭의 장남, 1944년갑신(甲申)생, 공학박사, 고려대 교수, 동양종합산업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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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在民, 27세.
상윤의 손자, 인섭의 차남, 1946년병술(丙戌)생, 공학박사, 美커드스대교수(敎授), 카이스트 
교수, 숙명여대 원장

재현 在賢, 27세.
상윤의 손자, 인섭의 3남, 1949년기축(己丑)생 서울법대졸, 부산지검검사, 동양그룹회장, 동
양그룹의 창업주는 이양구(李洋球) 회장이다. 재현은 이양구회장의 장녀 이혜경(李惠卿)의 
남편이다.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은 1952년임진(壬辰)생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동양그
룹은 국내 최초로 사위가 승계한 그룹이다.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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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담 昇潭, 28세. 상윤의 증손자, 재현의 장남, 1980년생, 동양네트윅스 대표.

정담 靜潭, 28세. 
상윤의 증손녀,  재현의 장녀, 1977년생, 동양그룹 상무

경담 暻潭, 28세. 
상윤의 증손녀,  재현의 차녀, 1982년생, 동양전자 본부장

인복 仁福, 21세. 
자 경지(景之)  호 내운(㭆雲), 1783년(정조正祖7)생. 족보의 기록을 보면 ‘순조신미서적경래
지변수선창의고급병영이의병장오기공성종시효노제서벽인의승동부령배비안삼가마전군입위내
현주부혜릉령배군승양지태화청풍도호부사겸충주진병마첨절제사범전칠읍개유덕정(순조(純祖)
신미(辛未)西賊景來之變首先倡義告急兵營以義兵將五期攻城終始効勞際西壁引儀陞東部令拜
庇安三嘉麻田郡入爲內賢主簿惠陵令拜羣陞陽智泰化淸風都護府使兼忠州鎭兵馬僉節制使凡典
七邑皆有德政).’ 풀이해보면... 신미년 서쪽 반란군 홍경래의 변에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
고는 의병장으로 급히 병영에 보고했다. 다섯 번 성을 공격하는 동안 시종일관 노력을 아끼
지 않았다. 서벽에서 의병을 이끌어 성 동쪽으로 올랐다. (그 공으로) 비안, 삼가, 마전 군수
를 제수받았고 안으로 내현주부 혜릉(해석 불가?)이 되었다. 양지, 태화, 청풍 도호부사 겸 
충주진 병마첨 절제사로 올랐다. 모두 7개 읍을 맡았었는데 모두 정치에 덕이 있었다. 1847
년(헌종憲宗13년)에 돌아가셨다. 1857년(철종哲宗9년)에 ‘정충절탁이도내다사상언증좌승지무



- 10 -

오순조대왕추존시가증호조참판(政忠節卓異道內多士上言 贈左承旨 무오(戊午)순조(純祖)大王
追尊時加贈戶曹叅判)’ 충절이 높고 특이함을 따져 도내의 많은 선비들이 상소하니 좌승지에 
사후 제수되었고 순조대왕 추존시에 다시 호조참판에 사후 제수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에 기록이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 순조실록 > 순조 12년 임신 > 1월 4일 > 최종정보
순조 12년 임신(1812) 1월 4일(무인)
12-01-04[03] 평안 병사가 정주의 고한섭과 현인복을 추천하여 각각 차임하다

평안 병사가 정주(定州) 사람인 고한섭(高漢燮)과 

현인복(玄仁福) 등이 찾아와 적의 동태를 고하고 

병장기를 들고 도왔으므로 따로 더 장려하여 써

야겠다는 뜻으로 치계(馳啓)하니, 현 인복은 의병

장에 차임하고 고한섭은 도내(道內)의 변장(邊將)

에 차임하게 하였다.

【원전】 48 집 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민란(民亂)

○平安兵使, 以定州人高漢燮ㆍ玄仁福等, 來告賊
情, 提兵助援, 別加奬用之意, 馳啓, 仁福差義兵
將, 漢燮差道內邊將。

일성록 > 순조 > 순조 12년 임신 > 1월 4일 > 최종정보

순조 12년 임신(1812) 1월 4일(무인)
12-01-04[14] 평안 병사 이해우(李海愚)가 정주(定州)의 향인(鄕人) 현인복(玄仁福)을 의병장
(義兵將)으로 차정(差定)하였다고 급히 아뢰었다.

○ 밀계에, “방금 장령(將領)들의 보고를 받아 보니 

‘어제 미시(未時)에 대군(大軍)이 곧바로 정주읍 남문

(南門) 밖에 도착해서 성(城) 위를 바라보았는데, 배치

해 세운 졸도(卒徒)의 수가 매우 보잘것없고 아무도 

없는 듯 고요하며 성문은 굳게 닫혀 있으므로 우선 5

密啓以爲卽接將領等所報則初三日黃昏
密啓以爲卽接將領等所報昨日未時大軍
直到定州邑南門外望見城頭排立之卒徒
數甚零星寂若無人城門則牢閉姑爲退陣
於五里外相望之地定州鄕人玄仁福來言
定州各面民多有募丁助援之類渠之所募

https://db.itkc.or.kr/dir/item?itemId=JT#/dir/list?itemId=JT&gubun=book
https://db.itkc.or.kr/dir/item?itemId=JT#/dir/node?dataId=ITKC_JT_W0
https://db.itkc.or.kr/dir/item?itemId=JT#/dir/node?dataId=ITKC_JT_W0_A12
https://db.itkc.or.kr/dir/item?itemId=JT#/dir/node?dataId=ITKC_JT_W0_A12_01A_04A
https://db.itkc.or.kr/dir/item?itemId=IT#/dir/list?itemId=IT&gubun=book
https://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W0
https://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W0_A12
https://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W0_A12_01A_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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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복(玄仁福)의 진중일기(陣中日記)가 전한다. 조선 순조 대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 당시 의
병장이자 진압군이었던 현인복(玄仁福)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매일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긴 일기로 총 2권 2책.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난이 일어나 진압을 시
작한 1811년 12월 18일부터 농민군에 대한 토벌과 처리를 완료한 1812년 6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 기록하였으며, 당시 수개월간 전쟁에 참여한 관군의 입장에서 기록된 일기로 관군
과 의병들의 상황, 의주성 공성전 당시의 모습, 적군인 홍경래 군의 동향, 포로로 잡은 자들
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과 진술 내용, 난이 일어난 관서 지역의 민심 상황, 각종 심리전과 
첩보 상황, 조정에 보낸 보고서들과 각종 장계 등을 그 시대의 목격자가 세세히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현인복(玄仁福)의 진중일기(陣中日記)는 관서평란록(關西平亂錄), 관서신미록(關西辛未錄), 순

리 밖 마주 보이는 곳으로 물러가 진을 쳤습니다. 정

주의 향인 현인복이 와서 말하기를 정주의 각 면민(面

民) 중에 장정을 모집해 관군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

은데, 그가 모집한 사람도 50인이나 된다고 하면서 각

기 빈 섬[空石]을 가지고 와서 군중(軍中)에 바쳤습니

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전에 정주 사람 고한섭(高漢燮)

과 현인복 등이 와서 적의 동태를 알려주어 그들이 중

간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병이 

도착한 날 현인복이 병사를 모집해 달려왔기에 본영에

서 그를 의병장으로 차정해 보내면서 전령수기(傳令手

旗)를 만들어 주어 격려하고 감화되게 하였습니다. 정

주성에 들어가 살고 있는 백성은 비록 적도가 이익으

로 유혹하며 다그쳤지만 역시 대부분은 양심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므로 한문과 언문으로 방문(榜文)을 내

걸어 반역(叛逆)과 충순(忠順)의 도리로써 효유하고, 

그들이 내부로부터 혼란을 일으켜 적괴(賊魁)를 참수

하거나 사로잡으면 각별하게 포상하겠다는 내용도 포

고(布告)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2일에 보낸 밀계 중

에 영변(寧邊)의 교졸(校卒)이 태천(泰川)에서 적괴 5명

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들은 바로 적도가 차임하여 본

향(本鄕)의 향교와 향소에 투입해서 화응하게 한 사람

들에 불과하므로 모두 효수하였습니다. 영하(營下)에서 

가깝고 먼 여러 곳에서 연일 잡아온 적당이 17명이나 

되어, 그중 자백을 받아 용서하기 어려운 자 6명은 즉

시 효수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다스리지 않겠다

는 뜻에서 엄히 곤(棍)을 치고 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亦得五十人各持空石來納軍中前此定州
人高漢燮玄仁福等因其來告賊情使之從
中行事矣軍到之日募兵來赴玄仁福自臣
營差送義兵將成送傳令手旗以爲激勸風
動之地定州城人居之民雖迫於賊之利誘
亦多良心之不泯者故眞諺揭榜諭以逆順
之理使其亂由內作斬獲賊魁者各別褒賞
之意亦爲布告初二日密啓中寧邊校卒之
捉得賊魁五名於泰川者卽不過本鄕校鄕
之捉入和應爲賊差任者竝爲梟首營下遠
近諸處連日所捕賊黨爲十七名其中取服
而難赦者六名卽爲梟首其餘則竝以罔治
之意嚴棍放送

https://namu.wiki/w/%EC%A1%B0%EC%84%A0
https://namu.wiki/w/%EC%88%9C%EC%A1%B0
https://namu.wiki/w/%ED%99%8D%EA%B2%BD%EB%9E%98%EC%9D%98%20%EB%82%9C
https://namu.wiki/w/%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20%EA%B7%9C%EC%9E%A5%EA%B0%81
https://namu.wiki/w/%EC%9D%98%EB%B3%91
https://namu.wiki/w/%EC%9D%98%EC%A3%BC
https://namu.wiki/w/%ED%99%8D%EA%B2%BD%EB%9E%98
https://namu.wiki/w/%ED%8F%89%EC%95%88%EB%8F%84
https://namu.wiki/w/%EA%B4%80%EC%84%9C%EC%8B%A0%EB%AF%B8%EB%A1%9D


- 12 -

조신미별등록(純祖辛未別謄錄),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안릉일기(安陵日記), 홍씨일기(洪氏
日記), 순절록(殉節錄) 등과 함께 홍경래의 난을 직접 경험했던 인물이 전쟁 과정에서 남긴 
소중한 1차 사료로, 실록 등의 중앙조정에서 남긴 관찬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새
로운 사실들을 확인하고 연구해볼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료총서 제 15집으로 발간하였다.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 한국 사
료 총서 제15집 西征日記 陳中日記 解說

https://namu.wiki/w/%EC%95%88%EB%A6%89%EC%9D%BC%EA%B8%B0
https://namu.wiki/w/%ED%99%8D%EC%94%A8%EC%9D%BC%EA%B8%B0
https://namu.wiki/w/%EC%88%9C%EC%A0%88%EB%A1%9D
https://namu.wiki/w/%ED%99%8D%EA%B2%BD%EB%9E%98%EC%9D%98%20%EB%82%9C
https://namu.wiki/w/%EA%B5%AD%EC%82%AC%ED%8E%B8%EC%B0%AC%EC%9C%84%EC%9B%90%ED%9A%8C
https://namu.wiki/w/%EA%B5%AD%EC%82%AC%ED%8E%B8%EC%B0%AC%EC%9C%84%EC%9B%90%ED%9A%8C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sa&setId=574173&position=4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sa&setId=574173&positi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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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 沅錫, 28세.
상윤의 증손자, 1966년병오생, 서울대의대졸, 의학박사(醫學博士)

남훈 楠薰, 26세, 1968년생, 통일5도신문 대표, 대종회 이사

연식 演植, 27세, 1958년생, 정주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